


굶주린 조카를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장발장, 
그에게 19년의 노역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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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으로 풀려 났지만, 이미 죄수로 낙인 찍혀 
새로운 삶을 꿈 꿀 수조차 없었다.  
그는 영원한 죄수였다.   

“너는 영원한 24601” 

“그런데 왜 장발장은 빵을 훔쳐야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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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이 살았던 시대는 혼란 그 자체였다.  
끝도 없이 치솟는 물가에 사람들은 배를 채울 
수 없었고, 길거리는 부랑자들로 가득했다. 
 

낭만의 도시 파리는 ‘굶주림의 도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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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고, 빵 한 조각 
사기조차 어려워지자 장발장은 결국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이다.  

 

                      ‘자유, 평등, 박애’  
 

프랑스 혁명의 가치는 굶주림 앞에서 
희미해져만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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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장발장이 살았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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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탈리아 북부에 살던 로만 오스트리아 
코프는 슈퍼마켓에서 5,000원 가량의 치즈와 
소시지를 훔치다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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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절도죄로 징역 6개월과 벌금 100유로를 
내야 했지만, 최종 판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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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가 영양 섭취라는 필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소량의 음식을 훔친 것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였던 만큼, 피고의 행위엔 
불가피성이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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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린 자가 음식을 훔친 것은 죄가 아니라며 
재산권보다 생존권이 우선이라는 가치를 
보여준 이탈리아 대법원. 
 

 

만약 장발장이 우리나라에서 빵을 훔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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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두 사람이 있다. 
 

배가 고픈 한 남자는 불 꺼진 분식집에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쳤다. 다른 이는 굶주림에 지쳐 남의 
배추밭에 들어가 배추 2포기를 뽑았다.  
 

이 둘은 모두 3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받았다.   

Icons created by Lewis Ng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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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형량이 이토록 가혹했던 이유는 상습 
절도를 저지른 사람을 중형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때문!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가혹하다 하여 
‘장발장 법’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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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35년 만에야 사라졌다.  
 

하지만 가중처벌이 사라졌을 뿐,  
형법 329조에 따라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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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취업난과 경기 불황으로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는 우리나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생계형 범죄가 발생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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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절도 

100만원 이하 소형절도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할인매장 

3475 

6400 

2975 

5083 

2757 
2992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1만 2626 
13만 7197 14만 2949 

16만 7862 

자료출처: 해럴드 경제, “생계형 절도 ‘장발장’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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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빼앗아간 자유를 찾아 드립니다.  
 

이들을 위해 시민들은 따뜻한 마음을 모아 
장발장 은행을 만들었다.  
 

생계형 범죄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소년소녀 
가장, 미성년자, 수금권자인 분들에게 벌금 
액수만큼 돈을 빌려주는 은행으로 시민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은행은 장발장들만을 위해 
돈을 사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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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은 이뿐만이 아니다.  
 

작년부터 우리나라도 현대판 장발장을 막기 위해, 
경찰서에 경미범죄위원회를 열어 생계형 범죄일 
경우 사안에 따라 훈방조치로 끝내도록  
하기 때문이다 . 

사진출처: 스마트 서울경찰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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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쯤에서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의란 무엇인가? 
 
선처와 지원이 늘었다고 제 2의 장발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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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데 
필요한 일자리와 정당한 임금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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